
2015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하나님의 건축의 일 

메시지 6 

상호 거처 

성경: 요 1:14, 14:1-6, 20, 23, 15:4 

I.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 안으로 

오시고 사람을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는지를 계시한다 — 요 1:14, 14:6, 20. 

A. 그리스도께서 육체되심을 통하여 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다 — 요 1:14. 

B.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4:2-3, 6, 20. 

II. 요한복음 14 장 1 절부터 6 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오신 것은 믿는 이들인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임을 본다. 

A. 주 예수님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곧 아버지 자신께로 가셨다 — 요 

14:12, 28. 

B.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으며 그분의 의도는 그분의 제자들을 아버지의 신성한 

인격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다 — 요 14:5-6, 12, 20. 

1. 주님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육체되심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셨다 — 요 1:14, 

14:20. 

2. 그분이 가신 길은 죽음과 부활에 의한 것이었고 그분이 가신 목적은 사람을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4:6. 

C. 2 절에서 ‘내가 가면’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서 언급된 교회의 건축이다. 

III. 요한복음 14 장 2 절에 있는 “나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 

A. 2 장 16 절에서 ‘나의 아버지 집’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의 예표 혹은 모형이며 그 몸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되었다 — 요 2:19-22. 

B. 14 장 2 절에 있는 ‘나의 아버지 집’은 천당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   

C.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계시가 완전히 

발전된다 — 딤전 3:15-16, 벧전 2:5, 엡 2:21-22. 

D. 요한복음과 신약 전체에서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 즉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이다 — 엡 1:22-23, 2:21-22, 딤전 3:15-16. 

 



IV.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 요 14:2. 

A. 많은 거처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이다 — 롬 12:5, 고전 

3:16-17. 

B.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건축물, 곧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거처들이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 엡 1:22-23, 2:21-22, 5:30, 고전 12:27. 

V.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는 주님께서 한 곳을 예비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길을 여시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요 14:2-3, 6. 

A. 죽음과 부활에 의해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한 곳을 예비하셨다 — 요 14:20. 

B. 죽음과 부활에 의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입지를 

예비하셨다 — 요 14:2-3, 6. 

C. 하나님 안에 입지를 갖는 것이 확대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입지를 갖는 것이 

되었다 — 롬 12:4-5, 엡 5:30, 고전 12:27. 

D.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한 장소와 몸 안에 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곳 안에서 살아야 한다 — 요 14:2-3, 20, 고전 12:27. 

VI.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 요 15:4. 

A.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심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이다. 

1.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되심 안에서의 오심에 의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분의 가심에 의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다 — 요 1:14, 14:20. 

2.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상호 거처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B.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상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VII.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 요 

14:23. 

A. 여기서 우리는 상호 거처가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방문하심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본다. 

1.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건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다. 

2. 결국, 우리와 그분, 그분과 우리는 상호 거처가 된다 — 요 15:4. 

B.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한 것이다 — 엡 2:21-22. 

1.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은 전적으로 요한복음 14 장 23 절에서 설명된 

이러한 체험에 달려 있다. 

2.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축의 일을 하신다 — 마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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